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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 다시 증가
- 전세가격 급등이 가장 큰 요인, 대내외 경제 상황 고려시 지속적인 증가는 어려울 듯 -

■ 전국 거래량 5개월 만에 다시 증가

• 올 8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량은 4만 4,049호로 전월 대비 3.1% 증가하며, 5개월

만에 다시 증가함.

- 전년 동월 대비로도 42.1% 증가하였으나, 기저효과에 기인함.

• 수도권 거래량은 전월보다 2,000호가 정도 증가한 1만 5,604호로 전월 대비 12.6% 증가

- 서울(22.1), 인천(27.3%), 경기(6.5%) 지역 모두 전월 대비 거래량이 증가함.

- 강남 3구(22.0%) 및 강북 14구(22.3%)도 전월에 비하여 거래량이 증가함.

- 반면, 경기 5개 신도시 거래량은 전월 대비 0.6% 감소세를 보이며, 3개월 연속 감소함.

• 지방은 전월 대비 415호가 감소한 2만 8,445호로, 전월 대비 1.4% 감소함.

- 지방광역시는 부산(-7.9%), 대구(-3.8%), 대전(-1.4%), 광주(-24.8%), 울산(-12.5%) 등

모든 지역에서 전월 대비 감소함.

- 기타지방에서는 전월 대비 전북(59.8%)과 제주(47.8%)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경

남(-17.3%), 충북(-3.6%), 충남(-1.1%)에서는 감소함.

<실거래가 거래량 추이>
(단위 : 호, %)

2010.8 2011.7 2011.8 전월비 동월비

전국 31,007 42,718 44,049 3.1 42.1

수도권 8,091 13,858 15,604 12.6 92.9

5개 광역시 10,533 12,909 11,696 -9.4 11.0

기타지방 12,383 15,951 16,749 5.0 35.3

강원 1,302 1,768 2,000 13.1 53.6

충청 3,257 4,917 4,816 -2.1 47.9

전라 2,845 3,182 4,274 34.3 50.2

경상 4,836 5,946 5,455 -8.3 12.8

제주 143 138 204 47.8 42.7

자료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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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 등에 기인

• 금융위기 이후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30개월 연속으로 상승하였으며, 상승 기간(2009.3

∼2011.8) 동안 22.2%가 상승함.

- 수도권은 21.9%, 광역시는 22.4%, 기타지방은 19.0% 상승함.

•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52.3% 수준이었으나, 최근에

는 59.1% 수준까지 상승함.

※ 통계 작성 이래(1998.12∼)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 최저 50.8%, 최고 69.5%

- 수도권은 39.8%에서 50.9%로 상승하였으며, 광역시는 66.0%에서 66.4%, 기타지방은

64.1%에서 66.4% 상승함.

•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아파트 매매가격과의 격차 감소는 급매물 중심의 거래량 증가를

가져옴.

■ 지속적인 거래량 증가는 어려울 듯, 보다 강력한 수요 확대방안 마련 절실

• 금융위기 이후 일부 유럽 국가에 문제였던 재정문제가 유로존 전역 확산의 우려 등으

로 거시경제 전반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금융위기 직후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에서 재정위기가

제기되었으나, 2년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키프로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 주요 은행들의 신용등급도 강등됨.

• 2011년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5% 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2∼3%에 머물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1년 들어 4%대로 올라섰으며,

8월에는 5.3%의 상승률을 보여 소비자의 주택 구매 여력은 더욱 줄어들 전망임.

• 최근의 물가 및 거시경제의 상황은 지속적인 거래량 증가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존에 나온 대책보다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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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세법」개정안과 주택시장에의 영향
- 민간임대시장확대등을통한전세가격안정에는일부효과기대, 근본해결책으로는미흡 -

■ 기획재정부, 2011년 「세법」 개정안 발표

• 글로벌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 여건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국내 경기 및 고용이 일

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이 미흡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와 일자리 확대 등 성장기반 확충에 조세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기획재

정부는 9월 7일자로 ‘201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

•「세법」 개정안의 기조는 i)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유인형 세제를 구축하

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 ii) 물가 안정 속에 글로벌 재

정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 지원, iii)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추진하면서,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iv) 변화하는 경제․사회환경 반영을 통한 조세체계의 합리화

등으로 요약되고 있음.

•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전․월세 등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방안이 포함되

어 있는데, 현재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 고공행진 등 주택시장의 당면과제 해결

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전․월세 등 주거안정 지원 관련 주요 내용

•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비과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세율(6～

35%) 적용 및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있음.

-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현

행 수도권 3호․지방 1호 이상 주택 → 전국 1호 이상 주택)

- 임대주택 외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택 1채만 보유시 해당 거주주택

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및 종부세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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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허용

-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해 연간 8%(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주택 이상은 적용 배제

- 앞으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매년 3%(최대 30%) 적용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의 확대

- 현재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40%, 전

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향후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현행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총근로자의 86%가 수혜 예상)

•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의 한시적 배제

-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에 대해 2011년부터 이자 상당액

을 과세 중임.

- 앞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3년 간 제외

■ 시사점과 보완점

• 주택시장 침체와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시장 불안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거안정방안으

로 내놓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주택 수요의 유발이나 민간 임대시장 확대 등을 통

해 지속적인 전세가격의 상승 억제 등 일정 부분의 효과가 기대됨.

• 다만,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가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으며, 주택 구매력 있는 계층

의 시장 관망세 장기화를 감안하면 신규 분양이나 매매시장이 활성화되어 각각의 수요

가 분산되어야 전ㆍ월세시장의 본격적인 안정도 가능할 것임.

• 앞으로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일반과세로 완전히 전환하고, 분양가상

한제 폐지 등 공급기반을 복구시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 해소에

정책 당국의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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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 위기 진단과 시사점
- 정상적인 건설 경기를 옥죄는 규제의 완화 및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필요 -

■ 건설업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3년 연속 하락

• 2010년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9%로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건

설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년 연속 하락하여 2010년에는 3% 수준에 머물고 있음.

<업종별 영업이익률 추이>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전산업 5.0 5.2 5.9 2.9 4.4 5.5

제조업 5.9 6.2 6.9 3.2 6.0 7.0

건설업 4.5 4.5 3.7 3.3 2.9 1.8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2010. 6.

• KOSPI에 상장된 16개 업종의 2011년 상반기 실적분석 결과, 건설업종만 유일하게

1,35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부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KOSPI 상장업체 업종별 2011년 상반기 실적>
(단위 : 억원, %)

업종명
매출액

영업이익 업종명
매출액

영업이익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기계 37,983 15.9 2,803 음식료 75,979 11.4 3,855

서비스 55,620 4.1 6,580 전기전자 58,012 10.8 2,606

섬유의복 39,815 16.8 3,389 철강금속 97,774 16.1 6,460

운수장비 56,076 27.4 1,457 화학 129,651 20.7 11,175

유통 113,482 27.4 4,688 건설 73,637 -12.3 -1,358

주 :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자료 :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기업 가운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29곳에 이름.

- 대다수 중견 건설업체가 이와 같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의 부실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수주 물량의

감소,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로 인한 수익성 하락,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 등도 큰 영

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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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건설공사 수주 크게 하락,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난 가중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2011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의 자료에 따르

면, 공공 수주는 2010년에 전년 대비 34.6% 크게 감소한 데 이어 2011년에도 16% 추

가 감소할 전망이어서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임.

- 2011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SBI)는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80을 기록하

고 있으며,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기실사지수는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임.

<발주 부문별 건설공사 수주 실적 및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공공
　

민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08 1,200,851 -6.1 418,488 12.8 782,363 -13.9

2009 1,187,142 -1.1 584,875 39.8 602,267 -23.0

2010 1,032,298 -13.0 382,368 -34.6 649,930 7.9

2011(e) 1,027,000 -0.5 320,000 -16.3 707,000 8.7

주 : 2011년 전망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발표 자료임.

■ 정상적인 경기흐름을 옥죄는 규제 개선 및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필요

• 건설업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지방 중소건설업

체를 중심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야기할 우려가 높음.

- 방재시설이나 에너지시설투자, 만성적인 교통체증 개선 등 시급한 SOC투자 확대 필요

-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등급제한 입찰 등을 활성화 필요

- 덤핑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철회 혹은 유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 민간 분야에서는 정상적인 경기 흐름을 옥죄는 규제를 현실화해야 함.

- 거품경제 시절에 도입된 분양가 규제를 현실화하고, 치솟는 전세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건설업 등록 업체가 6만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페이퍼컴퍼니나 부

실 업체가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도록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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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취업자’의 직종 및 연령 구성 변화
-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가 전체 건설업 취업자의 46%, 단순노무자는 17% -

• 2010년 말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172만 6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2,368만 4천명의 7.3%

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수치는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의 절대적인 수치와 비중에 불과하며,

건설업 취업자는 다시 다양한 직종과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직종 및 연령의 변화는 건설기술의 변화, 경영기법 또는 전략의 변화, 건설산업의 이

미지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집약된 정보임.

■ 건설업 취업자의 직종별 변화

• 통계청의 9개 직종 분류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건설업 취업자가 가장 많은 직종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로서 약 79만 5천명(46.1%)이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이 단

순노무 종사자로서 28만 5천명(16.5%)이 속해 있음.

- 여기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를 합친 건설기능인력은 약 123만 4천명에 이르며,

건설업 취업자 중에서 71.5%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 건설기능인력 이외에 비중이

높은 직종으로는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등이 있음.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취업자수 % 취업자수 % 취업자수 % 취업자수 % 취업자수 % 취업자수 %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12,262 6.4 112,262 6.2 105,590 5.8 106,203 6.0 100,945 5.9 96,410 5.6

전문가(아래 항목으로 통합) 38,785 2.2 44,454 2.5 46,318 2.6 - - - -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3,359 5.9 120,137 6.6 143,812 8.0 183,658 10.4 161,780 9.5 163,852 9.5

사무종사자 195,848 11.1 175,701 9.7 208,448 11.5 256,521 14.6 238,739 14.0 203,522 11.8

서비스종사자 1,334 0.1 1,230 0.1 1,491 0.1 1,429 0.1 - - 1,468 0.1

판매근로자 5,348 0.3 3,447 0.2 2,135 0.1 10,587 0.6 21,441 1.3 18,517 1.1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2,074 0.1 5,252 0.3 4,826 0.3 8,102 0.5 7,197 0.4 7,912 0.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84,634 50.1 897,151 49.5 845,315 46.8 755,991 43.0 759,571 44.7 795,094 46.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3,090 8.1 148,766 8.2 128,603 7.1 138,255 7.9 149,227 8.8 153,948 8.9

단순노무 종사자 278,494 15.8 304,655 16.8 321,134 17.8 298,048 16.9 261,849 15.4 285,430 16.5

계 1,765,228 100.0 1,813,055 100.0 1,807,673 100.0 1,758,795 100.0 1,700,749 100.0 1,726,153 100.0

<건설업 취업자의 직종별 추이(각 연도 12월 말 기준)>
(단위 : 명)

주 : 2008년부터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합쳐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통합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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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연령 변화

•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경우, 2010년 말 현재 40대가 47.8%로 가장 많고, 50대가

35.1%, 30대가 11.6%, 60대 이상이 5.5%를 차지하고 있음. 40대 이상 구성비는 2010년

에는 88.4%임.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2010년 말 현재 30대가 46.5%로 가장 많고, 40대가

27.7%, 20대가 15.1%, 50대가 6.8%를 차지하고 있음. 40대 이상 구성비는 38.4%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취업자수 % 취업자수 % 취업자수 % 취업자수 % 취업자수 % 취업자수 %

20대 미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대 29,998 21.1 30,677 18.6 34,117 17.9 37,615 20.5 29,671 18.3 24,728 15.1

30대 59,454 41.8 72,383 44.0 83,543 43.9 72,905 39.7 74,342 46.0 76,207 46.5

40대 33,399 23.5 46,571 28.3 54,643 28.7 52,672 28.7 39,425 24.4 45,335 27.7

50대 17,295 12.2 12,131 7.4 16,437 8.6 18,602 10.1 14,418 8.9 11,104 6.8

60대 이상 1,998 1.4 2,829 1.7 1,390 0.7 1,863 1.0 3,925 2.4 6,478 4.0

계 142,144 100.0 164,591 100.0 190,130 100.0 183,658 100.0 161,780 100.0 163,852 100.0

40대 이상 52,692 37.1 61,531 37.4 72,470 38.1 73,138 39.8 57,768 35.7 62,917 38.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연령대별 추이(각 연도 12월 말 기준)>
(단위 : 명, %)

주 : 통합 직종 기준임.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의 연령 변화

• 2010년 말 현재 40대가 35.9%로 가장 많고, 50대가 34.5%, 30대가 18.7%, 60대 이상이

7.1%를 차지하고 있음. 40대 이상 구성비의 변화는 77.6%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취업자수 % 취업자수 % 취업자수 % 취업자수 % 취업자수 % 취업자수 %

20대 미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대 67,701 7.7 68,039 7.6 43,402 5.1 36,690 4.9 44,765 5.9 29,673 3.7

30대 244,776 27.7 227,286 25.3 205,679 24.3 169,112 22.4 156,865 20.7 148,285 18.7

40대 355,460 40.2 356,362 39.7 332,702 39.4 303,565 40.2 290,698 38.3 285,619 35.9

50대 173,290 19.6 201,385 22.4 218,083 25.8 202,342 26.8 220,970 29.1 274,647 34.5

60대 이상 43,407 4.9 44,079 4.9 45,448 5.4 44,282 5.9 46,273 6.1 56,830 7.1

계 884,634 100.0 897,151 100.0 845,315 100.0 755,991 100.0 759,571 100.0 795,054 100.0

40대 이상 572,157 64.7 601,826 67.1 596,234 70.5 550,189 72.8 557,941 73.5 617,096 77.6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의 연령대별 추이(각 연도 12월 말 기준)>
(단위 : 명)



업계 소식

․건설동향브리핑10

■ 대한건설협회, 「제4차 중소건설 해외진출 협의회」개최

• 목적 : 중소건설업체 간 해외시공 경험을 공유하고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설립하여 분기별 번갈아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1. 9. 22(목) 15:00〜18:00,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 참석 대상 : 삼계건설산업(주) 등 협의회 회원 36개사

• 발표 주제 :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촉진방안(발표자 : 이현구 건설협회 경영자문위원)

• 논의 사항 : 해외건설 보증 확대, 대․중소건설업체 간 상생방안, 해외실적 보유업체 입

찰시 가점 부여, KOICA 발주공사 중소업체 참여 확대 등

■ SK건설, 초대형 이집트 플랜트 공사 수주

• SK건설은 9월 21일, 미국 엔지니어링업체인 쇼그룹과 공동으로 이집트의 석유화학 플

랜트 공사를 35억 달러(약 3조 7천억원)에 수주, 이집트 건설시장에 신규 진출했다고

발표

- 이번 프로젝트는 이집트 수에즈만 북서쪽 아인 쇼크나 공업단지에 연산 135만t 규모의

에틸렌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오는 2012년에 착공, 2016년에 완공할 예정임.

■ GS건설, 3년 연속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기업’ 선정

• GS건설은 9월 19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신뢰받는

기업상’ 시상식에서 3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에 선정됨.

- 침체된 건설 경기하에서도 협력회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상생경영

활동 및 공부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함으로써 윤리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현대건설, 세계 3대 디자인상 석권

• 현대건설이 9월 22일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1’에서 2년 연속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에 선정됨. 현대건설은 세계 최고 권위의 3대 디자인상인 독일 ‘IF디자인 어

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2010’에서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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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9. 20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최, 자체 규제심사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과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등 심의

9. 21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주최, 「공모형 PF사업 구조조정특별법」 제정 관련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공모형 PF사업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비전 2030 공청회’에건설정책연구실김민형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
- 한국경제의 3대 주력 산업의 비전 중 건설업 비전에 대해 토론

9. 2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건설 시스템 토론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이복남 연구위원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
- 건설사업관리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 성과 발표에 대한 토론 참여

∎「글로벌 협력을 통한 신흥 중남미 건설시장 진출 확대전략」국제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1년 9월 29일(목)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제1주제 : 건설사업의 글로벌 협력전략과 시사점

(발제자 : Terry Curl 박사)

• 제2주제 : 한국 건설의 글로벌 역량 진단과 차세대 도전시장 : 남미

(발제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연구위원)

• 제3주제 : 남미의 사회, 문화의 이해 및 건설시장 진출의 핵심 이슈

(발제자 : 임창순 전 주칠레 대사)

• 문의 및 참조 : 기획팀(02-3441-0815, 0896),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 2012년도 연구과제 제안 실시

• 연구원에서는 외부 수요에 부응하는 실용적 연구와 기획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자 2012

년도에 추진할 연구 과제 및 기획 사업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제안 기한 및 문의 : 2011년 10월 5일(수)한, 기획팀(02-3441-0815, 0896), 연구원 홈페

이지(www.c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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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주요 내용

9. 14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안정세 유지

- 2011년 8월의 식량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6% 높지만 전월과는 비슷한 안정세를 유지

- 곡물가격 지수는 4월〜7월까지 하락세에서 수요량 증가에 따른 재고량 감소 전망으로 다시 상승

추세이며 전년 동기 대비 36% 높은 수준임.

9. 16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 추진

- 주택 사업자가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나 도시공원 등을 설치할 경우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 가산비

용으로 인정

- 추가 선택 품목에 발코니 확장 이외에 빌트인 가전 제품과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포함

- 분양보증수수료를 2011년 10월 1일부터 10% 인하

▪한국은행, 「2011년 2/4분기 중 자금 순환(잠정)」 공개

- 2011년 2/4분기 말 현재 총 금융자산은 전분기 말 대비 100.4조원이 증가한 1경 731조 1천억원

-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 조달 규모는 26.5조원으로 전분기보다 15.4조원이 확대되었으며, 자금

운용 규모도 37.5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4.6조원을 확대

9. 18

▪금융감독원,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부과

-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 개선 명령(6개월 간 영업정지

포함) 조치안을 의결

- 토마토2저축은행 등 6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체 경영 정상화를 추진토록 결정

- 예금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영업 정지일 직후인 9월 22일부터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원리금 합계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가산 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

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임.

9. 19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마련․추진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남발, 외상구매 관행, 가맹점 수수료 분쟁 등 신용카드 시장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중 신용카드시장 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임.

▪한국은행, 「2011년 8월 중 어음 부도율 동향」공개

- 전국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0.02%)보다 하락, 부도업체 수(법인+개인사업자)는 103개로 전월

(96개)에 비해 증가, 신설법인 수는 5,123개로 전월(5,639개)보다 감소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건전 관리대책」 추진

- 비과세 혜택 한도 확대, 기관 간 대출 경쟁 등으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기대 이상 증가함에

따라 동일인 대출 한도 준수 철저, 권역 외 대출 제한,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 Loan To Value)

및 총부채 상환비율(DTI : Debt To Income) 위반 행위 근절 등 대출 관련

규정의 준수 및 위반자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리대책 추진

9. 20

▪국토해양부, 「2011년 8월 주택공급 동향」 공개

- 주택 착공 실적 : 전국 2만 7,392호로서, 전월 대비 전국 0.3%, 수도권 11.7% 각각 증가, 지방은

7.2% 감소

- 주택 준공 실적 : 전국 2만 6,282호로서, 전월 대비 전국 5.6%, 지방 17.1% 각각 증가, 수도권은

2.2% 감소

- 공동주택 분양(승진) 실적 : 전국 2만 5,752로서, 전월 대비 전국 92.8%, 수도권 23.8% 큰 폭 증가

- 전국적으로 착공, 준공, 분양 실적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제도․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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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심의제도>

• 개요 : 최저가낙찰제하에서 업체의 과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1단계(객관적) 저가심의와 2단계(주관적) 저가심의를

통하여 심사

• 1단계 저가심의(가격 심사)

- 공종 구분 : 전체 공사를 모두 심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전체 공사를 20〜30개 공정

으로 구분

- 가격 심사(부정적 공종심사)를 위한 공종 기준금액 산정

※ 공종 기준금액 = 공종별 발주기관 작성금액 ×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 30%

- 부적정 공종의 판정 : 공종별로 입찰금액이 공종 기준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 해당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

- 심사 방식

①심사(Ⅰ) 방식 :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20% 미만인 자(입찰 참가자수가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부적정공

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30% 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2단계 저가심의) 대상자

로 결정

② 심사(Ⅱ) 방식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한 자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적용

할 수 있으며,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되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보다 50% 이상 낮은 공종이 있는 경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

③ 심사(Ⅲ) 방식 : 순수내역입찰 및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 심사(Ⅰ) 방식과 심사(Ⅱ) 방

식을 준용하되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물량 및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 2단계 저가심의(저가 사유 심사)

- 심사 방법 :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자부터 부적정 공종별로 저가

입찰의 사유를 심사한 후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

- 발주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공사비 절감 사유 인정

범위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 별도 마련, 발주기관․수요기관 및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으

로 구성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건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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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년 2011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동행종합지수 132.1 133.1 135.1 135.3 135.9 135.5 136.6 137.7 138.7

전월비(%) 0.2 0.8 1.5 0.1 0.4 -0.3 0.8 0.8 0.7

동행지수순환변동치 99.5 99.8 100.8 100.6 100.6 99.9 100.2 100.6 100.9

전월차(p) -0.1 0.3 1.0 -0.2 0.0 -0.7 0.3 0.4 0.3

선행종합지수 128.7 129.3 130.1 129.8 129.4 128.9 129.5 130.2 130.7

전월비(%) 0.2 0.5 0.6 -0.2 -0.3 -0.4 0.5 0.5 0.4

전년 동월비(%) 2.8 2.9 3.0 2.3 1.6 1.0 1.3 1.7 2.0

전월차(%p) -0.5 0.1 0.1 -0.7 -0.7 -0.6 0.3 0.4 0.3

후행종합지수 137.2 138.1 138.6 138.9 139.4 140.3 141.4 142.9 144.3

전월비 0.2 0.7 0.4 0.2 0.4 0.6 0.8 1.1 1.0

■ 주요 거시경제 지표(2011. 9. 6∼20)

환 율

1,060

1,075

1,090

1,105

1,120

1,135

1,150

9월6일 9월7일 9월8일 9월9일 9월14일 9월15일 9월16일 9월19일 9월20일

(단위 : 달러/원)

주가지수(KOSPI)
(단위 : p)

1,740

1,760

1,780

1,800

1,820

1,840

1,860

9월6일 9월7일 9월8일 9월9일 9월14일 9월15일 9월16일 9월19일 9월20일

- 전주 대비 33.0원 상승 - 전주 대비 88.0p 상승

건설업 주가지수
(단위 : p)

170

173

176

179

182

185

188

9월6일 9월7일 9월8일 9월9일 9월14일 9월15일 9월16일 9월19일 9월20일

회사채 수익률(3년, AA-)
(단위 : %)

4.09

4.14

4.19

4.24

4.29

4.34

4.39

9월6일 9월7일 9월8일 9월9일 9월14일 9월15일 9월16일 9월19일 9월20일

- 전주 대비 12.0p 상승 - 전주 대비 0.24%p 상승

■ 경기종합지수

주 : 동행종합지수 : 생산, 도소매판매 등 실제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8개 구성지표 종합

선행종합지수 : 수주액, 소비자기대지수 등 경기순환에 앞서서 나타나는 10개 구성지표 종합

후행종합지수 : 재고, 소비지출 등 경기순환이 지난 뒤에 나타나는 5개 구성지표 종합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동행지수에서 추세 변동분을 제거한 자료로 현재 경기 국면 및 전환점 파악에 이용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 향후 경기 국면 및 전환점 예측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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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주택과 깡통주택

‘아파트먼트 하우스’라는 용어가 국내에 첫 등장한 지 50여년 만에 아파트는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았다. 또한, 1970년대부터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이어졌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주거문화가 정착됐다. 이 과정에서 가격 폭등이나 투기 열풍, 이를 억

제하기 위한 기형적인 규제 도입 등의 일부 부작용이 함께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의 적극적

인 시장개입에도 짓기만 하면 팔리고 치솟기만 하는 집값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오래된 모

습이다.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때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는 듯 싶었지만 곧 옛 추세를

되찾았다. 10년이 지난 현재 다시 한번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주택시장이 주춤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왠지 과거와는 다른 변화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현재의 주택보급률, 미래의 가구 및

인구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선호하는 주거 형태나 집값 등에 있어 구조적인 전환이 예상된다.

최근 들어 ‘땅콩주택’이 화제다. 땅콩주택은 하나의 필지 안에 두 채의 집을 지은 모습이

마치 땅콩 껍질 속에 땅콩이 붙어있는 것과 흡사해 붙여진 이름이란다. 이미 미국 등지에선

두 세대용 집을 뜻하는 듀플렉스라는 명칭으로 보편화됐다. 한 개의 필지에 두 가구가 분담

해 집을 짓는 만큼 비용이 저렴하면서 마당과 다락방까지 갖춘 단독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땅콩주택이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의 형태로 보기는 어렵지

만 다양한 주거문화에 대한 수요가 현실화되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값이 안정되면서 요즘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의 ‘하우스 푸어’가 속출하고

있다. 재산가치를 고려해 상환능력 범위를 벗어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지만 집값은 오

르지 않고 대출이자 갚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를 대비해 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랜 염원이

던 집값 안정이 반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용이한 미국의 경우에는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깡통

주택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주택의 실질가격 하락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주택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상품이 틈새시장

으로 떠오르고 있다. 쉽게 사업하던 시절은 지나갔고 건설업체의 발빠른 대응과 혁신이 생존

을 위한 조건이 됐다. 재산 가치를 보고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도 지나갔다. 주택을 소유하느

냐 마느냐, 어떠한 주거 형태를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결정될 일이다. 문제는 시

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에, 또는 바뀐 것을 모르고 과다하게 부동산에 묶여버린 업체와

개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 이들에 대한 출구전략이 고민이다. <머니투데이, 2011. 8. 22>


